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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이슈&마켓
Tech-Biz Issue and Market 디지털뉴딜
출처: Frost & Sullivan Blog (ww2.frost.com) 제 67 호 | 2021.06.01

세계 각지로 뻗어 나가는 클라우드 서비스

“NEC와 인터미디어(Intermedia)의 파트너십 구축은, 향후 UCaaS와 CCaaS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

2020년 4월 21일, 일본 통신‧전자기기 종합회사인 니혼전기주식회사(NEC)와 미국 클라우드 

호스팅 공급업체인 인터미디어(Intermedia)는 글로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표하며,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시국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함

Ÿ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인터미디어 기술 기반 NEC 브랜드의 클라우드 솔루션 제품군을 

공동으로 출시할 계획으로 새로 출시되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시장 진출 전략은 NEC가 담당하게 될 전망

Ÿ NEC와 인터미디어(Intermedia)의 파트너십 구축은 최근 유사한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제품을 출시한 

아바야(Avaya)와 링센트럴(RingCentral)의 파트너십과 함께, 향후 UCaaS와 CCaaS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중요한 소식임

※ UCaas(Unified Communication as a Service) : 클라우드를 통한 실시간 통합 비즈니스 통신 서비스

※ CCaas(Contact Center as a Service) :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컨택센터

NEC는 고객이 통신 및 공동 작업 기능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migration)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신 UCaaS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잇었음

Ÿ UCaaS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NEC는 고객과 딜러에게 제공할 기능이 효율적인 서비스가 필수적

Ÿ 강력한 UCaaS 솔루션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NEC는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협업할 파트너를 탐색

출처 : Frost&Sullivan Blog, A New Cloud Service Coming to …, Apr 23 2020

https://ww2.frost.com/frost-perspectives/a-new-cloud-service-coming-to-a-market-near-you/
https://www.nec.com/en/press/202004/global_20200421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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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는 통합 회의 솔루션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UCaaS 스택(stack)을 확보하고 옴니 채널 CCaaS 

및 우수한 서비스 품질 및 고객 지원 보장을 위해 인터미디어(Intermedia)를 파트너로 선정

Ÿ 인터미디어의 건전한 재무 상태와 시장 출시 전략 수립 시에 파트너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 수립 방침, 

강력한 파트너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또한 NEC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

인터미디어(Intermedia)의 가치 제안; 인터미디어는 NEC와 각 리셀러 채널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음

Ÿ (종합 포트폴리오) 지난 수년에 걸쳐 인터미디어는 UCaaS와 CCaaS가 통합되어 있는 제품군을 

포함하여, 독점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

Ÿ (고객 중심 서비스) 인터미디어는 보안, 신뢰성, 온보딩, 지원 및 규정 준수 등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Ÿ (파트너 중심) 인터미디어는 대규모 리셀러 채널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솔루션을 세계 각지의 기업에 

보급하고 있음

­ VAR, MSP, 유통 업체 및 통신 사업자를 포함하여 6,600여 개의 채널 파트너가 있는 것으로 추정

인터미디어(Intermedi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NEC는 인터미디어의 UCaaS, CCaaS, 회의 

및 파일 동기화 솔루션, 공유 및 백업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는 NEC 브랜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

Ÿ NEC는 단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 고객에게 인터미디어 솔루션을 홍보할 계획

NEC는 자체적인 고객 및 사용자 경험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미디어의 유연한 API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기존에 NEC 온-프레미스 기반 솔루션을 활용하던 고객을 

위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배포할 것으로 보임

※ 온-프레미스(On-premise) : 클라우드 같이 원격 환경이 아닌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

미국에서 NEC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UCaaS 및 CCaa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터미디어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NEC는 인터미디어의 

핵심 리셀러가 될 것임

Ÿ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인터미디어는 세계 각국의 여러 1급 통신사와 협업하여 시내 전화, 시외 

전화,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이동, 긴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NEC는 모든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턴키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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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NEC와 인터미디어(Intermedia)의 파트너십 협약은 양사 모두에게 엄청난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Ÿ NEC는 UCaaS, CCaaS, 회의, 파일 동기화 및 공유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방대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층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Ÿ NEC와 인터미디어의 파트너십은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하는 고객 트렌드에 힘입어, NEC와 

NEC 딜러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

­ 이는 NEC와 채널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 보다 예측 가능한 매출원, 고객 관계 강화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임

Ÿ NEC를 핵심 파트너로 맞이한 인터미디어도 NEC의 고객층을 활용해 미국 시장과 과거에는 존재감이 

미미했던 국제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

- 기술사업화 이슈&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Frost & Sullivan, Lexisnexis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nopolis.or.kr

